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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환이 4일(현지시간) 핀란드헬싱키에서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

(ISU)피겨시니어그랑프리3차대회남자싱글프리스케이팅에서온힘을다해연

기를펼치고있다. /연합뉴스

차준환두대회연속동메달쾌거

ISU피겨시니어그랑프리

한국피겨남자싱글간판차준환(휘문

고)이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피겨시니어그랑프리에서두대

회연속동메달의쾌거를달성했다.

차준환은4일핀란드헬싱키에서열린

ISU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프리스

케이팅에서기술점수(TES) 80.37점에

예술점수(81.30점), 감점 1을 합쳐

160.37점을따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82.82점을 받았던

차준환은프리스케이팅점수를합쳐총

점243.19점을따내 피겨킹 하뉴유즈

루(일본 297.12점)와 미칼 브레지나

(체코 257.98점)에이어3위에올랐다.

6번째연기자로나선차준환은배경음

악인 로미오와 줄리엣에 맞춰 연기를

펼쳤다.

메달경쟁자 미카일콜야다(러시아

238.19점)와중국의진보양(227.28점)

이점프난조속에차준환을넘어서지못

했고, 2명의연기자만남긴상황에서차

준환은동메달을확보했다.

지난달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한국

남자선수로는역대처음으로동메달을

목에건차준환은 3차 대회까지동메달

을품에안으면서두대회연속메달획

득의기쁨을맛봤다.

한국선수가시니어그랑프리시리즈

에서 두 대회 연속 메달을 따낸 것은

2009년 11월김연아가두대회연속우

승한이후9년만이다.더불어한국남자

선수로는역대처음이다. /연합뉴스

쭈타누깐LPGA상금왕확정…2년만에타이틀탈환

에리야 쭈타누깐(태국)이 2018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

1위를확정했다.

쭈타누깐은4일일본시가현오츠에서

열린LPGA투어토토저팬클래식에서

공동19위에올랐다.

시즌상금247만5880 달러를번쭈타

누깐은남은 2개 대회결과에관계없이

올해상금1위자리를굳혔다.

남은2개대회우승상금은81만5000

달러인데 현재 상금 2위 이민지(호주)

는 153만8391 달러로쭈타누깐에 90만

달러이상뒤처졌기때문이다.이로써쭈

타누깐은 2016년에이어 2년만에투어

상금왕에복귀했다.

쭈타누깐은이미이번시즌올해의선

수상수상을확정했고상금왕에도올라

2관왕이됐다.

또쭈타누깐은올해10위안에15차례

들어 최다톱10 1위도차지했다.

최다톱10을기록한선수에게는보너

스10만달러를준다.

쭈타누깐은 올해 평균 타수에서도

69.398타를기록, 69.596타의고진영을

따돌리고1위를달리고있다.

한해에올해의선수,상금,평균타수

부문을석권한최근사례는2008년로레

나 오초아(멕시코), 2011년 쩡야니(대

만), 2014년스테이시루이스(미국)등

이있다. /연합뉴스

지난4일마카오에서열린세계배드민턴연맹(BWF)월드투어슈퍼시리즈300대회인마카오오픈남자복식결승에서각각금은메

달을차지한이용대(왼쪽에서두번째)-김기정,신백철-고성현이포즈를취하고있다. /연합뉴스

배드민턴국가대표은퇴이후

이용대-김기정두번째우승

고성현-신백철은메달

이현일은단식서금메달

국가대표은퇴후다시세계대회무대로

돌아온배드민턴스타이용대(요넥스)-김

기정(삼성전기)이마카오오픈배드민턴선

수권대회에서남자복식우승을차지했다.

이용대-김기정은 지난 4일 마카오에서

열린세계배드민턴연맹(BWF)월드투어

슈퍼시리즈 300 대회인 마카오오픈 남자

복식 결승에서 고성현-신백철(이상 김천

시청)을 2-1(17-21 21-13 21-19)로 꺾

고금메달을목에걸었다.

이용대-김기정, 고성현-신백철은 모두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에서 동료로 동고동

락하던사이다.

이용대는2008베이징올림픽에서이효

정과 혼합복식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러

파트너와호흡을맞추며남자복식세계랭

킹1위를놓치지않은최고의배드민턴스

타다.

고성현-신백철은2014년세계개인배드

민턴선수권대회이용대-유연성을꺾고남

자복식우승을차지하며세계정상급복식

조로활약했다.

김기정도 김사랑과 남자복식 세계랭킹

3위에오르는등한국배드민턴대표팀의

기둥으로활약했다.

그러나이들은2017년을전후로국가대

표팀에서 은퇴, 국내대회와 개인 선수 생

활에전념했다.

이후 올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설정한

비(非)국가대표선수의국제대회출전연

령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세계 무대 활동

을시작했다.

이용대-김기정은 지난 9월 바르셀로나

스페인마스터스우승에이어마카오오픈

에서국가대표은퇴후두번째우승을차

지했다.

이용대는요넥스를통해 같은한국팀과

결승전에서 만났다. 서로를 잘 알기 때문

에힘든경기를할것으로예상했다고말

했다.

이어 고성현-신백철조는공격이좋기

때문에최대한드라이브와네트플레이위

주로가려했는데, 초반엔잘풀리지않았

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했던 게 주효했다고 경기를 돌아봤

다.

이용대는 스페인 마스터스에 이어 두

번째로 우승해서 기쁘다. 김기정과 제가

자신감을더가질수있는계기가된것같

다며 앞으로부족한부분을보완해서완

성도를 높이고 재미있는 경기를 하고 싶

다고다짐했다.

한편, 마카오오픈남자단식에서도국가

대표은퇴선수인이현일(밀양시청)이우

승을차지했다. /연합뉴스

이용대 살아있네…마카오오픈복식우승

조코비치22연승행진 스톱
파리마스터스결승서22세신예카차노프에패배

노바크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8월

부터이어온22연승행진을중단했다.

조코비치는4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

에서열린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롤

렉스파리마스터스(총상금487만2105유

로)대회마지막날단식결승에서카렌카

차노프(18위러시아)에게 0-2(5-7 4-6)

로졌다.

8월웨스턴앤드서던오픈부터 22연승

행진을내달리던조코비치는한수아래로

여긴22세신예카차노프에게덜미를잡혀

최근4개대회연속우승도달성하지못했

다.

조코비치는 또 이날 패배로 마스터스

1000시리즈대회33번째우승을다음으로

미뤘다.

메이저대회바로아래등급인마스터스

1000시리즈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은 라파

엘나달(1위스페인)의33회,그다음이조

코비치의32회다.

조코비치는이틀전마린칠리치(7위크

로아티아)와의8강전과전날로저페더러

(3위스위스)를상대로한준결승에서모

두 3세트 접전을 펼쳐 체력 소모가 심했

다.특히페더러와는3시간이넘는접전을

벌이며힘든경기를펼쳤다.

그런 점이 다소 불운했지만 거기에 대

해얘기하고싶지않다고변명할뜻이없

다고밝힌조코비치는 상대가워낙잘했

고 우승할 자격이 있는 기량을 발휘했다

고말했다.

이날조코비치를꺾은카차노프는1996

년생으로 올해에만 세 차례 투어 대회 단

식 우승을 차지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우승상금은 97만3480유로(약 12억4000

만원)다. /연합뉴스


